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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0.(화) 16:00 배포 일시 2022. 9. 20.(화) 16: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효정 (044-203-2714)

문화번영 시대 이끌 문화예술 후원 활동 활성화 뒷받침한다
- 문체부 장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9월 20일(화), 한국메세나

협회 회장단을 만나 “한국문화(케이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데는 기업인들과 메세나의 영향이 컸다.”라며,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을 비롯해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회장, 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코오롱그룹 이웅열 

명예회장, 종근당 이장한 회장, 크라운·해태제과 윤영달 회장, 설원량문화

재단 양귀애 이사장, 유니드 이화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술지원 매칭 펀드’ 사업의 확대,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 연계망 구축 지원, 문화예술 후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21세기 일류국가는 문화가 번영하는 국가이고 윤석열 

정부는 문화 친화(프렌들리)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욱 많은 기업

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의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실버이야기 창작배우’ 관련 사업에도 기업이 적극적

으로 협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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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균 장관은 이번 한국메세나협회 회장단 간담회 이후에도 현장 소통 

행보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